


추진배경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줄지 않고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적 

급여수준이 필요함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이 강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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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기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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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혜택의 

 범위가 

두터워졌어요. 

월급이 올라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걱정인 4인 가구 가장 A씨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A씨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어요. 

맞벌이 아들의 소득으로 혜택이 없던 
독거노인 B씨 

맞벌이 아들(4인 가구) 소득이  
 487만원으로 완화되어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아들 가족도 부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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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황에  

맞게 지원이 

 확대됐어요. 

아들과 함께 목포에서 월세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c씨 

지역의 월세 수준을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C씨는 이제 14만원(포항, 2인 가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포항시 

1인 13만원 

2인 14만원 

3인 17만원 

4인 19만원 

5인 20만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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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가 줄지 

않았어요. 

기존 보장액이 줄어들까 고민인  

창포주공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초수급자  D씨 

제도 개편만으로 급여가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예전 수준을 받을 수 있으므로  

D씨는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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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현금급여 미지급) 

전월세 가구(전액 현금 지급) 계약서 

사용대차 가구(전액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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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186천원 

최저생계비?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 

  (최저생계비 100%이하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 소득 중 가운데 소득 
  (중위소득 28%~50% ->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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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현황 

제도개편 효과 

구  분 가구수 가구원수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시 
수급자 예상증가규모 

포항시 전체 10,361명 15,379명 5,000명 이상 

남 구   4,651명   6,861명 2,250명 

북 구   5,710명   8,518명 3,750명 

 기초수급자 5,000명 이상 증가 예상 (15,950명 -> 21,000명)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도 주거, 교육급여 지원 가능  

 현금급여 수령 기준 42만원 -> 47만원으로 5만원 증가 예상 

※ 시설수급자(57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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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님! 

알려주세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학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 등 

단수, 
단전 세대 

부양비로 
수급이 

탈락된 세대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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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통장 등  
지참 




